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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2003년 ‘관광 

입국(観光立国)’을 선언했다. 장기간의 경

기 침체와 고령화·저출산이라는 삼중고를 

돌파하기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

걸었다. 2006년에는 ‘관광입국 추진 기본

법’이 성립됐고, 2008년에는 관광청을 발

족시켰다. 

관광청은 관광업을 ‘지난 눈부신 경제성

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성장 분야’로 규

정하고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 관광 수요를 

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.

또 일본 헌정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리

를 지낸 아베 신조는 2007년 ‘관광 원년(観

光元年)’을 선언하고 중국인 개인 관광비

자 발급을 개시하는 한편 2013년에는 일

본과 아세안 우호협력 40주년을 계기로 그

해 7월1일부터 태국·말레이시아 대상 비자 

면제를 단행하는 등 아시아 국가 등을 상

대로 비자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.

이뿐만이 아니었다. 저가 항공편 도입·

엔저 정책 유지·5000엔 이상 쇼핑 시 소비

세 면제 등 파격적인 관광 유인책으로 외

래관광객을 그러모았다. 이 같은 노력으로 

2012년 방일 외래관광객 수가 835만 명이

던 것이 2019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3188만 

명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. 관광청 추

산 여행소비액 또한 4조8135억 엔으로 7

년 만에 4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.

이제 일본은 명실상부한 관광 선진국이 

됐다. 수준 높은 관광정책으로 2030년에

는 방일 외래관광객 6000만 명, 여행 소비 

15조 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그렇다면 한

국과 일본의 외래관광객 현황은 어떤지 지

금부터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.

2014년 방일 외래객은 1340만 명, 방한 

외래객은 1420만 명으로 한국이 앞섰다. 

그러던 것이 2015년 들어서면서 역전됐

다. 2015년 일본은 1970만 명을 유치했고, 

한국은 1323만 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. 

2016년 일본은 2404만 명을 기록했고, 한

국은 400만 명이 늘어나 1724만 명을 유

치했으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. 2017

년에는 일본이 2869만 명으로 3000만 명

에 근접했고, 한국은 1333만 명으로 오히

려 391만 명이 감소했다. 물론 여기에는 

사드 배치 문제 등 한·중 간 갈등 국면이 

한몫했다.

2018년 들어서서 전세는 더욱 기울어져 

일본은 3119만 명으로 마(魔)의 기록인 

3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한국은 1535만 

명을 유치해 수치상 반타작에 불과했다. 

2019년에는 일본이 3188만 명으로 외국인 

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본격화한 데 반

해 한국은 역대 최고치인 1750만 명을 기

록했지만 일본과의 격차는 줄지 않았다.

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

서 전 세계 관광시장은 초토화됐다. 한국

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. 2022년 일본

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383만 명, 한국을 

방문한 외래관광객은 320만 명으로 코로

나19 이전보다 확 줄었지만 일본과는 비슷

한 수준이 됐다.

코로나19 이전에는 일본이 외래관광객 

유치에서 한국을 월등하게 앞서 지난 몇 

년 동안 언제 일본을 따라잡나 하는 콤플

렉스 아닌 콤플렉스에 빠져 있던 것도 사

실이다. 하지만 코로나19로 이제 한국도 

일본도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

야 하는 환경을 맞고 있다.

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일본과 동일 선

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 

준 셈이다.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한다는 자

세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더 이상 격차가 벌

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.

한국과 일본은 근접 국가지만 관광자

원·관광인프라·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기

관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. 한국은 

2027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을 목표

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래관광객

에게 무엇을 어필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

가 있다.

마침 한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스

타 BTS(방탄소년단) 데뷔 10주년 페

스타가 서울에서 개최돼 전 세계 아미

(ARMY·BTS 팬) 40만 명이 여의도에 운

집할 정도로 K-콘텐츠가 한류에서 월드

로, 이제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성장했

다. 한류는 한국만의 흐름이 아닌 세계의 

흐름이 됐다. 그런 흐름을 십분 활용해야 

한다.

지속 가능한 한국 관광을 위해서는 K-

콘텐츠를 고가 관광상품과 연계해 우리 

문화의 우수성과 특색을 지속적으로 홍

보하고 마케팅하는 한편 질적 차원에서도 

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. 또한 바가지요

금·불친절·비위생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

을 간과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.

지금 이 시간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를 

딛고 외래관광객 유치 출발선에 똑같이 

들어섰다. 과거는 과거일 뿐 시계를 거꾸

로 돌릴 순 없다. 다시 한 번 한국 관광을 

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면 관광객들이 다

시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려 2015년 일본

에 역전된 외래관광객 수를 회복할 수 있

을 것이라고 확신한다. 외래관광객 3000만

을 돌파한 일본을 따돌린 관광 한국, 다시 

뛰는 한국 관광에 응원을 보낸다.

골목 어귀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노는 아

이를 바라본다. 굴렁쇠는 예전 그 시절, 놀

이가 마땅치 않았던 우리에게도 유일한 

놀잇감이었다.

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골목이 사라지며 

이제 우리 골목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

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.

비록 북한의 어느 동네 풍경이었지만 어

릴 적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는 그 모습에 

마음이 포근해지는 듯했다. 하지만 건물

에 내걸린 선전구호는 이내 동심을 짓밟

는다.

‘장군님 따라 천·만리’ ….

이제 세상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굴렁쇠

를 여전히 굴리며 노는 아이의 걸음은 북

한의 속도를 말해 주는 듯하다. 세상과 격

리된 채 살아가면서도 속도전을 외치는 그

런 북한 말이다.

또 다른 공장 한쪽에 내걸린 선전 구호

는 ‘자급자족’ ‘자력자강’이다. 한마디로 

억지스러운 고집에 불과한데 그러면서도 

‘강성 조선의 내일’을 또 선전한다.

‘천·만리’ 걸음도 모자라 ‘원수님 따라 하

늘땅 끝까지’ 따라오라고 외쳐댄다. 대체 

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.

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 온 인민의 삶이 

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그곳, 굴렁쇠 굴리

는 아이의 웃음이 어두운 그림자에 묻힌

다. ‘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’는 선전구호 

앞에서 사람들의 꿈은 어둠이 된다.

오피니언오피니언

‘장군님 따라 천·만리’를 외치는 사람들

한·일 외래관광, 2023년은 똑같이 제로 베이스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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